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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

개인전국가대표들열띤경쟁

단체전선광주 1위ㆍ전남 2위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우수한기량을뽐냈던한

국근대5종간파스타서창완(전남도청)과전웅태

(광주시청)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근대5종 남

자일반부개인전에서도금메달과은메달을나눠가

지며위용을과시했다.

단체전에서는전웅태와김영석이팀을이룬광주

가 금메달을차지했고,서창완과박상구가호흡을

맞춘전남은은메달을획득했다.

서창완은 14일 해남우슬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근대5종남자일반부5종개인전결승에서총 1561

점으로금메달을목에걸었다.

서창완은승마 300점(13위), 수영 308점(5위),

펜싱라운드 243점(4위)을 기록, 전체 4위로레이

저런(육상+사격복합)을출발했다.마지막레이저

런에서1위이지훈(LH)보다15초늦게출발한서

창완은첫번째사격에서 2위로치고나갔고,세번

째사격에서전웅태를제친후페이스를유지,가장

먼저결승선을통과했다.

서창완은이번대회개인전금메달로아시안게임

에서노메달의아쉬움을말끔하게털어냈다.

서창완과전웅태는지난 2022 항저우아시안게

임에태극마크를달고출전했으나개인전에서전웅

태가 1위, 이지훈이 2위, 정진화가 4위, 서창완이

8위를기록했다.상위3명의기록합산하는방식으

로성적을매긴단체전에서바뀐규정으로한국선

수중가장기록이낮은서창완은아쉽게도시상대

에서지못했다.

금메달이유력했던아시안게임 2관왕이자대회

2회연속 3연패를노렸던전웅태는승마(300점ㆍ

10위)ㆍ수영(313점ㆍ1위)ㆍ펜싱 243점(3위)ㆍ

레이저런(702점ㆍ2위) 등 총 1558점으로은메달

을차지했다.

전웅태는전체2위로 1위이지훈(LHㆍ경남)보

다 10초늦은 2위로레이저런을출발해세번째사

격이전까지선두를달렸으나사격에서흔들리며 2

회연속 3연패를아쉽게놓쳤다.

서창완과전웅태는선의의경쟁을펼치며나란히

1, 2위로결승선을통과한뒤서로부둥켜안으며

기쁨을나눴다.

서창완은 경기를 마친 후 정말 힘들게 준비한

만큼좋은결과를얻게돼너무좋고또아시안게

임에서는좋은성적을못내조금아쉬웠지만이번

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게 돼 조금 아쉬운 게 떨쳤

다며 아시안게임때펜싱과승마등기술종목에

서조금약점을보여서전국체전을앞두고집중보

완한게좋은성적으로이어진것같다고소감을

말했다.

서창완은이제내년파리올림픽메달을향해다

시힘차게출발한다.

그는 다음달파리올림픽국가대표선발전을대

비해철저히준비할것이고내년파리올림픽에서는

반드시시상대에설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

각오를다졌다.

개인전을아쉽게은메달로장식한전웅태는국가

대표후배인서창완의금메달을진심으로축하했다.

그는 전국체전 3관왕을목표했는데개인전금

메달을 놓쳐 아쉽지만 잘 마무리한 것 같아 기쁘

다며 근대5종은마지막종목인레이저런출발전

까지 상위 5명이 금메달을 다투기 때문에 끝까지

혼신의힘을쏟아야한다고말했다.

단체전에서는전웅태와김영석이팀을이룬광주

가 총 3020점으로 금메달을 차지했고, 서창완과

박상구가호흡을맞춘전남은총 3017점으로광주

에이어은메달을획득했다.

전웅태는 광주와전남이이번전국체전을계기

로하나돼스포츠교류를확대하기로했다는소식

을접했는데근대5종에서공교롭게광주가개인전

은메달단체전금메달을,전남이개인전금메달단

체전은메달을각각따내며대회를빛낸것같아만

족스럽다고말했다.

/글 사진=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목포종합경기장에서열린제104회전국체전남자육상멀리뛰기에참가한김명하(광주시청)가도약대를뛰어오르고있다.김명하는이날7m23을기록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근대5종전남서창완 광주전웅태제치고금메달

서창완이지난14일해남우슬체육관에서열린제104회전국체육대회근대5종남자일반부개인전에서

가장먼저결승선을통과하며포효하고있다.전웅태(왼쪽)는서창완의뒤를이어2위로골인했다.

광주전남체육은하나다
광주시전남도체육회 상생발전협력강화하기로

15년 만에 전남에서 다

시열린제104회전국체육

대회에서광주시전남도체

육회가스포츠상생발전을

위해손을맞잡았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과송진호전남도체육회장

은 지난 14일 근대5종 경

기가 열린 해남 우슬체육

관에서 만나양시도체육

회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

해나가기로했다.

광주시전남도체육회는

상생발전일환으로2024년

부터 임직원 체육 교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

고, 앞으로 종목 단체간 교류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양시도체육회는특히부족한경기장시설물에

대해상호효율적인이용방안을논의하기로의견

을모았다.

광주에특화된광주국제양궁장,염주승마장,전

남에특화된나주사이클경기장,나주사격장,목포

하키장등을우선활용, 상호부족한체육시설인

프라의효율적운영방안을모색하기로했다.

이날광주시체육회는전남도체육회에격려금을

전달하며이번전국체전이역대최고의성공대회

가되길기원했다.

전갑수광주시체육회장은 전남전국체전을계

기로광주.전남체육단체가하나가 돼 지역 체육

계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광주와 전남

은 하나라고 생각한다. 광주의 든든한 응원으로

전남전국체전이더빛나는것같다며 세계속의

전남체육 새로운 100년을 여는 안방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마무리될수있도록대회마지막날까

지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전갑수(오른쪽)광주시체육회장과송진호(가운데)전남도체육회장은스

포츠상생발전을위해양체육회가협력하기로했다.경기장을찾은장재

근진천국가대표선수촌장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

김국영100ｍ금메달

10초35…400ｍ계주금도전

한국 육상의 간판 스프린터 김국영(광주시청)

이4년만에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남자 100ｍ

왕좌를되찾았다.

김국영은 15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

104회전남전국체전육상남자 100ｍ결선에서

10초35의기록으로우승했다.

박원진(10초40 속초시청)과 이준혁(10초43

안산시청)이각각 2, 3위를했다.

김국영은이로써 100ｍ금메달을포함해 2관왕

에올랐던제100회서울대회이후4년만에이종

목금메달을따냈다.

제101회,제102회대회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제대로열리지못한가운

데,제103회울산대회때는김국영이 100ｍ결선

에 출전하지 않고 200ｍ(동)와 계주(400ｍ 금

1,600ｍ은)에집중했다.

김국영은제96회강원대회부터제98회충북대

회까지 전국체전 남자 100ｍ 3연패를 이뤄낸 바

있다.

김국영은 이 종목 한국 기록(10초07) 보유자

다.

이달폐막한 2022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는이

정태(안양시청),이재성(한국체대),고승환(광주

광역시청)과함께남자400ｍ계주동메달을합작

했다.

김국영의생애첫아시안게임메달이자한국육

상이이종목에서따낸 37년만의메달이었다.

한편, 김국영은오는 11월 11일멀리뛰기국가

대표김규나(예천군청)와백년가약을맺는다.

김국영은 400ｍ계주와 1600ｍ계주에서추가

로 결혼예물 확보에나선다. /연합뉴스

김국영(광주시청)이 15일목포주경기장에서열

린제104회전국체전육상남자일반부100m결

승경기에서1위로들어온후주먹을불끈쥐고있

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날아오르다

여자양궁안산금2 은1 임시현금2 은2

여고부남수현 조한이 박효빈금

항저우아시안게임여자양궁에서단체전 7연

패를합작한안산(광주여대)과임시현(한체대)

이제104회전국체전양궁여자대학부에서자존

심대결을펼치며경기장을뜨겁게달궜다.

안산과임시현은지난아시안게임양궁개인

전에서금메달을놓고맞대결을펼쳤다.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을꺾고금메달을목

에건임시현은 아시안게임3관왕에오르며수

영 3관왕김우민과함께대한민국남녀최우수

선수에선정됐다.

일주일만에전국체전무대에서다시만난안

산과임시현은매경기박빙의명승부를펼치며

항저우아시안게임감동을이어갔다.

지난 14일광주국제양궁장에서열린첫날여

대부 70m퀄리피케이션에서나란히사대에선

안산과임시현은변함없는기량을선보였다.

임시현이341점으로금메달을목에걸었고,안

산은333점으로6위에자리했다.이어열린60m

에서는안산이 352점(대회타이)으로금메달을,

임시현은 349점으로은메달을거머쥐었다.

15일경기에서도한치의양보없는명승부가

이어졌다.

50m에서안산이347점(대회신기록)으로금

메달을따내자, 30m에서임시현이 359점을쏴

금메달로 응수했다. 안산은 30m에서 358점을

쏴은메달,임시현은50m에서 346점을얻어은

메달을차지했다.

개인종합 1위 임시현(1396점)과 2위 안산

(1390점)은 16일부터 올림픽라운드로 치러지

는 개인전 맞대결에 나선다. 두 선수가 승승장

구해결승전에서만나면항저우아시안게임개

인전에이은리턴매치가성사된다.

한편 2012 런던올림픽금메달리스트기보배

(광주시청)는 여자일반부 60m에출전, 350점

을쏴장민희(인천시청351점),전성은(현대백

화점 351점)에이어값진동메달을수확했다.

개인종합7위(1380점)로올림픽라운드에나

서는 엄마궁사 기보배는노련함을앞세워개

인전메달에도전한다.

여고부에서도광주전남궁사들의활약이돋

보였다.

여고부70m에서는남수현(순천여고)이 338

점으로금메달,조한이(순천여고)가334점으로

동메달을수확했다. 60m에서는조한이가348

점으로금메달을,남지현(광주체고)이345점을

쏴동메달을따냈다.

또50m에서는박효빈(전남체고)과남수현이

각각 341점을쏴금메달과은메달을나눠가졌

다. X10에서 15개를기록한박효빈이금메달,

X10 7개를쏜남수현은은메달을가져갔다.

30m에서는 조수혜가 김보경(대전체고)과

357점, 동점을기록했으나X10에서 15개와 13

개, 2개차로뒤져은메달을수확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